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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MUSEUM 이은주 전시진행중

‘전시진행중’ 오픈, 서교동 비영리 예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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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지난 5월 서교동에 전시진행중이 문을 열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큐레이터들이 자유롭게 실험을 펼치는 장을 
추구한다. 전시를 원하는 기획자가 제안서를 보내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채택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관전으로는 배종헌과 박대조의 2인전이 열렸다. Art는 설립자 
이은주를 만나 공간의 정체성과 향후 목표를 물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전 전경 2025

— 설립 계기는? ‘전시진행중’이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그 뜻이 
궁금하다.
Lee 이름 그대로 ‘전시가 진행 중인 상태’, ‘어떤 논의와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무언가를 완결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머무르며 질문을 확장하고 실험을 
계속하는 태도를 담았다. 현재 미술생태계에서 젊은 기획자들이 
자유롭게 실패하고, 시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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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도록 일종의 ‘텅 빈 틀’을 마련하고 
싶었다.

— 비영리 기획 단체를 표방한다. 공간의 정체성과 비전을 자세히 
들려달라.
Lee 전시진행중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큐레이터와 작가가 함께 현재의 조건을 해석하고 개입하는 실험의 
플랫폼이다. ‘전시’라는 명확한 틀보다 ‘EIP 프로젝트’라는 느슨한 
호명으로 공간의 성격을 정형화하지 않고 유연하게 나아가려 
한다. 큐레이터가 주도적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환경을 설계하는 곳이다. 장기적으로는 비주류의 언어가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시의 방식을 끊임없이 전환하려 한다.

암통 <�엉겅퀴> 콩테, 수채 20×26cm 2025

— 비영리 기관인 만큼 공간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듣고 싶다.
Lee 기획자의 자발적 기여, 후원자의 협조, 공공 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실험 중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펀딩, 장기 
협력 큐레이터 제도, 공동 기획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의 한계 때문에 실험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 당신은 오랫동안 갤러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전시진행중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Lee 나 자신조차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되새겼다. 
왜 전시를 만드는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엇이 남고 또 
사라지는가…. 나는 큐레이터의 언어가 하나의 독립된 목소리로 
존중 받는 생태계를 꿈꾼다. 기획자가 작가와 제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전시는 ‘관계와 시간의 밀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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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실험이다. ‘전시가 끝나지 않는 상태’로 남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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